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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거리의 유일한 폭력집단은

경찰과   이명박 정부이다 !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쳤고, 경찰의 곤봉과 방패는 그 국민들을 짓밟았다. 거리에 누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 세례에 머리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또 집단구타를 당하기까지 했다.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 그리고 대화와 소

통, 민주주의를 외친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높디높은 ‘명박산성’과 경찰의 폭력이었다. 그렇게 경찰과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로써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두 번이나 머리를 숙인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촛불을 든 사람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고, 또 이를 반영할 의사도 없었다. 이명

박 정부에게 촛불시위는 그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을 뿐이다. ‘폭도’라는 말은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법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집회에서의 경찰 폭력은,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영상을 다시 보는 듯 했다. 넘어진 시민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인도

로 밀려난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둘렀다. 소화기를 뿌리고, 벽돌을 던졌다. 광화문 사거리에 빽빽하게 들어찬 전투경찰은 촛불시위의 유일한

‘폭력집단’이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에게 ‘정부’나 ‘공권력’이라는 표현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제 스스로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경찰과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 거짓으로 머리를 조아려도, 우발적인 폭력이었다고 변명해도 소용

없다. 국민들에게 경찰과 정부는 한낱 ‘폭력집단’일 뿐이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폭력집단’에게는 결국 시민의 힘, 민주주의의 힘에 밀

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만이 남아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폭도’ 운운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의 불길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방송차를 불법으로 견인하고, 시민들의 인도로의 통행까지 막고 연행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

동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시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통반장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80년대 군사독재 시

절의 공안정국과도 같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

이 지난 29일 발표한 대국민 발표문이다. ‘정부의 정체성’을 도대체 누가 부정하고 있단 말인가? 국민이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어떻게 반영되

었단 말인가?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니, 도대체 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시민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명박 정부이다. 광우병위험물질의

위험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협상에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폭력경찰만 없다면 촛불!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지금이라도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미국과의 잘못된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백

지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 민주주의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항복해야 한다.

 

폭력경찰 책임자 처벌, 어청수를 즉각 파면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정권의 나팔수 유인촌 장관은 반민주주의적 망언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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